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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97번  구원의 메시아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51번 

188번 

 주여 임하소서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Bona Lee • Jacob Lee • Shyun Kim  

8시 미사 Kasey Lee • Jennifer Lee • Christian Lee  

9시 30분 미사   Jacob Park • Audrey Oh • Agnes Na  

11시 미사  Claire Kim • Joseph Lee • Hyo Yeong Lee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오유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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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대림 제4주일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계획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로 들은 이사야서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하즈 임금에

게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

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

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구원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하즈가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라

고 대답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하즈의 거부에 주님께서는 당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

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

다.”는 특별한 표징을 예언하면서, 당신의 구원 계획

을 적극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주도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구원계획은 이

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확실히 드러나

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끝까지 우리

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당신 구원 계획을 온 세상

에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인 하느님께서 당신 구원계획을 완성하

는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는 모

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기다림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

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는데, ‘그 

약혼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의 잉태 소식

을 전하는 또 다른 복음인 루가복음에서는 마태오복

음과 달리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요셉의 꿈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했지?”하는 의문

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 왕실에서 메시아가 탄

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 1

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 가문 

출신의 요셉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이 아기가 다윗의 자손으로 받

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장면에서 하느님께서 적극

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

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인간의 동의를 구한다

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로움”과 “정의로움”은 같은 의미로 쓰

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충실

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충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

니다. 때문에 요셉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행위에 충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의 인

간적인 관계, 마리아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

고자 하는 마음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여 하느

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을 설명해 주

고 있습니다. 

 

  마리아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마리아를 파멸시

킬 수 없는 요셉의 모습과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하

느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마리

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의로운 사람 요셉의 동

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

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예언의 표징은 특별하고 위대한 인물이 펼

치는 기적과 거대하고 웅장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

지 않습니다.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함께 기

뻐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면서, 그들 안에서 하느님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

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 이전부터 세우셨던 우

리에 대한 구원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을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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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께서는 이 세상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

셨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행하는 행위들 

하나하나가, 나를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

들어주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

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대림의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을 맞으

며 본격적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림 시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어제 12월 17일부터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기뻐하며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며 메시아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우

리 일상에서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판공 성사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

비를 하였습니다. 곧 오실 예수님과 맞이하는 새해가 

더욱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본당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5시 청년 주

일 미사 중에 예비 신자들이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습

니다. 16명의 새 신사들과 4명의 유아 세례자들을 위

해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헌팅튼 신

학교에서 피정을 한 48명의 고등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피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

다. 이를 위해 애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감사드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

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 학교 성탄 학예회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 3년 만에 모든 주일 학교 아이

들이 성탄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들

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

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은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

게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이에게는 부모의 보호가 필

요하고 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사람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느님과 사람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메시아로 

성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구간의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유는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아이를 지키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가장 약하고 가장 더

럽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성모님과 요셉 성인

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기에 더 이상 가장 낮은 곳이 아

니고,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

전한 곳에서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구간의 구유에 누운 아이의 신비는 구원의 

시작은 하느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구

원의 역사에 사람이 동참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

느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합

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

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오 1: 23) 

 

  임마뉴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구원 사업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기쁨과 평화, 사랑과 행복을 줄 구원 사업에 우

리의 손길을 기다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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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의료선교  

대림 제4주일  

셋째 주일 (12월)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주님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12월 24일(토)  8 p.m. 미사, 7:30 p.m. 캐롤링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일)  8 a.m. 미사, 9:30 a.m. 미사, 

        11 a.m. 미사, 5 p.m. 미사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토)  8 p.m. 미사 

새해 미사  

 

유아 세례자 명단 “축하합니다” 



5 

       공동체 소식                                                                                                                 2022년 12월 18일 

알 림 알 림 

주일학교 

성탄 제대꽃 봉헌 안내  

 

로사리오회 메주주문 

성탄반 예비자 세례식 

2022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행사) 

로사리오회 빈병수거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쇼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필사 4차 점검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2월 18일(오늘)  9 a.m.—12:30 p.m.    새해 달력 배부  

사제관 옆 사각정자  

 

슬기로운 전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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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12월 18일 

알 림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알 림 

베드로회 송년회 

일시 : 12월 18일(오늘)   6 p.m.  

베드로회 송년회에 사목회와 각단체장님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lushing 1구역 1반   

단원모집 

 

요셉회 총회 및 연말파티   

일시 : 12월 20일(화)  12 p.m.  성당 친교실 

각 단체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 상담소 휴무   

12월 25일(일) 생활 상담소는 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2월 18일(오늘) 12:30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전)  

 ) 
꼬미시움 평의회  

밴 봉사자 모집  

 

Flushing 2구역 1반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12월 13일(화) 경로의 날 행사에 김순회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음식 일체를 기부하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사목회 회의  

일시 : 12월 20일(화)   8 p.m.   친교실  

단체장 회의  

일시 : 12월 27일(화)   8 p.m.   친교실  

Fresh Meadows 구역    

주일학교 도네이션  

남 크리스티나 $2,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헌금  

이명석 프란치스코 $2,000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선교 도네이션  

한인순 데레사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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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미사 봉헌                                                                                           2022년 12월 18일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신청 문의 : nykoreanmissionary@gmail.com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3rd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December 18, 2022 

Speci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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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mas Show  
Date and Time : Dec. 18th (Today)   12 p.m.—2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St. Paul Medical Mission in 2023  
Date : May 26th (Fri), 2023– June 1st (Thu), 2023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f you would like to donate, please also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Flower offerings for the Altar  
(Advent and Christmas season)   
To welcome Baby Jesus into our hearts as we wait for 

his arrival, we are receiving offerings of Christmas flow-

ers. If you would like to offer flowers for the altar, 

please inquire at the church office. (718) 321-7676   

Date : until Dec. 31st (Sat)                                        

We accept cash and gift cards.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on the parish council help desk.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re is 8 p.m. mass and 7:30 p.m. Christmas Caroling 
on Saturday, Dec. 24th.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11 a.m. mass, and  
5 pm mass on Sunday, Dec. 25th. 

The End of Year Mass  
8 p.m. mass on Saturday, Dec. 31st.  

The New Year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11 a.m. mass, and 
5 p.m. mass on Sunday, Jan. 1st, 2023. 

2023 14th Bolivia Mission 

The Pavilion Of St. Paul

Congratulations! 



11 

By Fr. Joseph Veneroso, M.M.  

Fourth Sunday of Advent 

Weekly Homily                                                                                                                                                     December 18, 2022 

 Don't be fooled by those holy cards of the Holy family. You know the ones I mean. White 
doves on the roof and Easter lilies blooming. Mary is spinning some wool while the Child Jesus looks 
lovingly at his foster father, Joseph, a carpenter by trade, who is making a table or chair. This calls to 
mind a college classmate of mine who, nominally Catholic, apparently skipped Sunday school once 
too many times. "You mean Jesus was also a carpenter?" he asked. I nodded. "Wow. I wonder if Jesus 
ever built anything that lasted." I guess he doesn't consider the Church as Jesus' ultimate masterpiece. 
But I digress. 
 
 Back to the holy family. In today's gospel we see they faced crises from the beginning. Mary 
and Joseph were engaged, she's pregnant, and the baby's not his. If he breaks the engagement publicly, 
he'd have to accuse her of adultery, for which the law required the death penalty. We know from the 
Bible that this was just the beginning of their difficulties. We hold the holy family up as an example, 
not because it's perfect, peaceful and calm, but precisely because, like us, they faced all kinds of diffi-
culties: a near divorce, a forced journey, exile to Egypt, misunderstanding of their son's mission and 
finally his arrest and execution. Through it all, they believed in God's promises. Their example teach-
es us what makes a family holy is not the absence of problems, but the presence of God.  

  
 

 For all who lead the church: that they remember to follow our Lord’s way of humility while being in 

authority and His perseverance in prayer,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family of nations: that there be for peace and respectful relations among all the people, espe-

cially in Ukraine, we pray to the Lord. ◎ 

 For parents and childr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for families physically separated from one anoth-

er: that they know their circumstances and separation is not permanent and there is always an end to 

difficult tim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suffering poverty, homelessness and serious illness, for those who have lost hope: that they 

know there will be someone willing to help if they ask, we pray to the Lord. ◎ 

 For this community of believers and witnesses: that they have a strong faith, lively hope, and deepen-

ing love,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4th Sunday of Advent                                                                                                               December 18, 2022 (Year A) No. 2611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24:1-2, 3-4, 5-6 

◎  Let the Lord enter; he is king of glory.    

○  The LORD’s are the earth and its fullness; the world and those who dwell in it. For he founded it 

up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upon the rivers. ◎ 

○  Who can ascend the mountain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One whose 

hands are sinless, whose heart is clean, who desires not what is vain. ◎ 

○  He shall receive a blessing from the LORD, a reward from God his savior. Such is the race that 

seeks for him, that seeks the face of the God of Jacob.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7:10-14 (10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1-7 

Communion Antiphon 

   
 She will bear a son and  

you are to name him Jesus 


